
2024년 3월 3일제48권 9호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찬양채플, 온라인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비전109호,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비전109호)

■ 한어중고등부(CIM) / 샬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금요일/오후	1시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1부 예배Ⅰ7:00AM      2부 예배Ⅰ9:00AM      3부 예배Ⅰ11:00AM     4부(청년) 예배Ⅰ2:00PM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2024 BETHEL THEME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 Altogether 다같이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여호와 하나님(찬30/새14장)

  기도 Prayer ................................................................................................... Altogether 다같이

1부/김도형 집사   2부/이중교 장로   3부/김성균 집사   4부/김소라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깨뜨린 옥합(편곡 이현철)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요한복음 11:1-16 ............................ Altogether 다같이

4부/창세기 11:1-9

  말씀 Message ...........................................1, 2, 3부 .................. Rev. Solomon Kang 강솔로몬 목사

우리가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

4부 ..............................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믿음 신드롬(5) 바벨: 혼돈에서 정돈으로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모든 열방 주 볼 때 까지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Mighty God, Mighty Prayer

*축도 Benediction ......................................................................Rev. Solomon Kang 강솔로몬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마가복음 11장 2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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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솔로몬 목사 / Rev. Solomon Kang

한국에 있는 전국의 대학교수 1,315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2023년을 사자성어로 '견리망의'(見利忘義)로 꼽았다고 합니다. 견리망의

를 풀이하면 '개인의 이로움만을 추구하고 몰두하다 보니 의로움을 저버린

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분열된 사회를 한탄하며 한 교수는 "지금 우리 

사회는 견리망의의 현상이 난무해 나라 전체가 마치 각자도생의 싸움판이 

된 것 같다"라며 꼽은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대학교수들의 견

해이니 만큼 사회의 한 일원이 되기 전 현재 공부하며 준비하는 대학생들의 

사상과 가치관,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이데올로기의 큰 흐름을 얼추 들여다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합니다. 

소크라테스를 비롯해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은 네 가지 주요 미덕으

로 지덕, 절덕, 용덕, 그리고 의덕을 들었습니다. '미덕'으로 번역되는 virtue

의 어원은 라틴어 vir에서 왔는데 그 의미는 사람(man)이라는 뜻입니다. 여

기에 -tue라는 접미사(suffix)가 결합하여 '사람다움'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

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사람답게 살려면 '의로움'인 '의덕'이 

빠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학교수들이 지적했던 것과 같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의로움을 포함한 '미덕'은 이제 찾아보

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이로움, 바로 인간

이 자신의 이익을 좇다가 생긴 결과라는 점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스스로 의

로울 수 없고 선한 것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강조할 뿐입니다. 

오늘, 이 현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국뿐 아니라 미국 그리고 더 나아가 

총체적 세태라는 것을 통감하게 됩니다. 다른 이들을 돌아보는 긍휼과 자비

는 찾아보기 힘들고 더욱 외롭고 쓸쓸한 세상이 되어만 갑니다. 이것은 저

로 하여금 '교회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사도바울은 '교회'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고전10:24). 그리고 겸

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

라고 외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빌 2:3-5).

'교회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로움'을 나

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

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으로 구원받았고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

체를 가지신 겸손과 낮아지심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요, 헤세

드 사랑이자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입고 복음에 빚진 자들이 바로 교

회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교회다움'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 survey of 1,315 professors at national uni-
versities in Korea, the four-Chinese-character idiom Gyeon-li-mang-ui'(
見利忘義) was selected as the idiom of the year for 2023. The meaning 
of 'Gyeon-li-mang-ui' can be interpreted as ‘virtue is lost for one’s prof-
it.' To elaborate, it means 'to be absorbed in pursuing personal gain that 
one forgets virtue and interest of others.’ This consensus of the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s may provide a glimpse into the major trends in 
changes of thoughts and values of current university students, who are 
preparing to become members of the society, and shows overarching 
political and societal ideologies today.
 
Including Socrates, the ancient Greek philosopher Plato listed 'prudence,' 
'temperance,' 'fortitude,' and 'justice' as the four 'cardinal virtues.' The ori-
gin of the word 'virtue' comes from the Latin 'vir,' which means 'man.' With 
the addition of the suffix '-tue,' it becomes a word meaning ‘humanness’ 
or 'the quality of being human.' In this respect, to truly live in a way that is 
most ideal for a humankind and to keep a balanced, harmonious society, 
the virtue of 'justice’ cannot be omitted. Nonetheless, both professors in 
Korea and Greek philosophers would agree that ‘virtue’ is now hard to find 
today. Ironically, the reason for this is the pursuit of personal gain, a result 
of very ‘human’ nature. It only highlights that human does not have the 
ability to be ‘just’ or do ‘good’ within of themselves.
 
Upon deeply contemplating on today's reality, I realize that this phe-
nomenon reflects the collective condition of the world. The current era 
is becoming increasingly private, self-centered, and even more lonely, as 
people tend to think only for themselves and value their own benefits, 
making it difficult to find compassion and mercy for others. This leads me 
to ask, what the ‘churchlikeness’ is and ‘what it means to be the church’ in 
times like this. The Apostle Paul exhorts "Let no one seek his own good, 
but the good of his neighbor" (1 Cor 10:24) and calls upon the church to re-
gard others as better than themselves with humility and to look after the 
interests of others, urging us to have 'the mind of Christ Jesus’ (Phil 2:3-5).
 
I believe that ‘what it means to be the church’ or the ‘true design of 
the church’ should display this lacking ‘virtue’ in the world as she em-
bodies the mind of Christ. However, when we Christians speak of 'righ-
teousness,' we are referring to the true righteousness exemplified by 
Jesus Christ. We have been saved and ‘justified’ through faith alone in 
the works of Jesus Christ. Therefore, we ought to imitate the humility 
and self-emptying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who did not con-
sider equality with God but took on the nature of a servant. Those who 
are indebted to the gospel and the righteousness of Christ are called 
the ‘church,’ and the church is the ‘hope’ of this world. Therefore, as we 
embody the mind of Christ, I challenge you in the name of the Lord to 
reveal the 'churchlikeness,' manifesting the glory of God.

교회다움
Churchlikeness

목회자 칼럼
Pastor's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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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TIN 말씀을 통해 욥기에 이어 다시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들을 발견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하고 나누어 봅시다.

2. 나사로의 누이들은 가족의 '죽음'이라는 넘지 못하는 높은 벽을 만났습니다 (3-4절, 참고/ 요 11:17, 21) 

 현재 우리가 넘지 못하는 큰 시련의 벽은 무엇이며 이 현실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3. 성경 원어에서 정의하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배워봅시다.

 a. 신약 (δόξα):

 b. 구약 (ֹבּוֹד�  :(כָּ

4. '영적 비대함'으로 인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a. 엘리 가문의 몰락 (참고/ 삼상 2:29-30, 4:18, 21-22)

 b. 제자들의 불신 (8, 12, 16절)

 c. 하나님께 달려드는 자 (참고/ 욥 15:25-27; 21:14-15)

5. 우리가 '영적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이유를 진단해 봅시다. 

6. '영적 비만'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고/ 마 4:2,4,8-10, 빌 2:5-11)

7. 그리스도를 통해 보게 될 '영광'을 믿고 오늘 우리가 '오리'를 인내하고 참아야 할 고난과 시험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적용하기

<적용찬양: 모든	열방	주	볼	때	까지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강솔로몬 목사

우리가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   요한복음 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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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에 난민교회 목회자들을 섬기기 위해 

T 국에 열흘간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

간을 통해 주신 은혜가 컸습니다. 먼저 난민 지

역에서 교회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놀라웠습니

다. 난민들은 이슬람 국가의 배경을 가지고 있

어서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지역 사회와 가족들

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환난 중

에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그들을 보며 도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튀르키예 지역은 신약

성경 지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런데 사도바울이 전도 여

행을 다녔던 그곳이 지금

은 99.8%가 이슬람이 되

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래서 다니면서 계속 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

을 다시 통치하여 주옵소

서! 제가 밟는 땅들이 다

시 예수의 다스림이 회복

되게 하옵소서!  

튀르키예에 있는 초대교

회 유적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컸

습니다. 지금은 모든 건물이 무너져 있어서 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위용은 상상이 될 

정도로 컸습니다. 결단코 지금 21세기와 비교해 

봤을 때 철학과 지식과 건축과 기술과 과학이 떨

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기독

교는 세력도 작았고, 교리도 이단으로 분류되었

고, 박해도 심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계속 

성장하였고, AD313에는 로마 국교가 되었습니

다. 어떻게 거대한 문화 속에서, 심지어 박해 속

에서 성도가 늘어날 수 있었을까? 궁금해졌습니

다. 요즘 문 닫는 교회가 많아지고, 성도 수가 감

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교

회가 세상 문화에 뒤처지기 때문이고, 현대 성도

들은 불편함을 참아내지 못하고, 개인주의가 팽

배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라

면 초대교회는 더 핑계 댈 것이 많았습니다. 도

대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래서 이번 ZERO IN 시리즈를 통해 여러 가지 

세월의 흐름 속에 신앙생활의 형태는 변화가 필

요하지만, 변질된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

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본래의 취지들이 사

라지고 원론적인 이야기들만 남아있는 것은 없

는지, 그리고 이렇게 화려한 시대 속에서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Zero In' 시리즈>

◼ 제1강 거대한 문화 속의 교회

◼ 제2강 박해 속의 교회

◼ 제3강 내부적 갈등 속의 교회

◼ 제4강 외부적 갈등 속의 교회

김홍식 목사 

"이번 OICOS는 우리 화평 목장에서 기도로 영

적인 책임을 맡은 것입니다." 어깨에 벽돌을 몇 

장 얹어 놓는 것 같은 김 목사님의 말씀이 제 마

음을 깨웠습니다. 다음 세대가 모여서 드려지는 

OICOS의 예배를 향한 중보에 정성과 힘을 쏟아

야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통성기도에 익숙

하지 않았던 터라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나와 하

나님과의 대화를 방해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

다. 젊었을 때 남 상관 않고 목 놓아 부르짖던 기

도를 했던 기억이 나면서 세월이 많이 지나갔음

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첫날은 아예 기도

하지 못했고, 둘째 날부터는 제 귀에 들릴 정도

로 소리를 내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잘 

되질 않았습니다. 속으로만 하던 기도를 꺼내놓

으니,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나 자신

을 발견했는데, '그동안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렇

게 정성 없이 대충대충 해 왔구나!' 라는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집에 와서 기도를 쓰

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은 못 하지만 지금

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통하는 대

화를 하기 시작한 것 같은 커다란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중보의 기도를 하려다 개인적인 은혜

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기도를 쓰는 것이 좋

은 습관으로 훈련이 되길 바라며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장형권 집사

이른 새벽 찬양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

음에 참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김 목사님께서 

저희 목장을 위해 예배 후 기도로 마무리 해주

신 엘리사 특별새벽기도회는 저에게는 세상에

서 쌓인 피로를 이기게 하며 또 삶의 무게를 감

당하게 하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께

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와 기도를 당연한 습관

으로만 하지 않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기도로 깨어있을 줄 아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영현 집사

엘리야 새벽기도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셀 

식구들에게 광고하기도 어려운 마음이 들고 자

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엘

리사 새벽기도에 참석하면서 김 목사님 말씀 

후에 화평 목장이 함께 Mighty God Mighty 

Prayer를 울부짖으며 기도의 응답을 받는 

2024년을 더욱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기꺼이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와준 셀 식구들 덕분에 기

도회가 더욱 풍성했고, 무엇보다 Mighty God

이신 하나님께 Mighty Prayer를 드리는 데에 

더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정지숙 집사

ZERO IN

열려진 하나님과의 대화

수요 말씀 시리즈 

엘리사 목장별 특별 새벽기도회 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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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계 부흥회 간증 잔잔한 감동으로 '변화된 삶'
부흥회라는 말에 이미 성령의 임재가 있는지 마

음이 설레었습니다. '변화된 삶' 이란 제목처럼 

믿음으로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말씀

이 선포되면서 간간히 웃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

이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에 감동이 일었습

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을 믿고 따르며 일

상을 살며, 믿음으로 시들지 않는 열매를 먹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각자의 분량대로 

오직 사랑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어 아름다운 교

회로 세워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날마다 저의 짐

을 대신 지는 구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

며, 충만하신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성

숙한 성도로 변화되고 믿음으로 성화된 바른 삶

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 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아멘' 하

는 자가 복 받는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부흥회의 

은혜가 온 베델 성도에게도 넘치길 소망합니다. 

강정희 권사

2월의 끝자락, 봄을 알리는 듯한 비가 내렸고 

비와 함께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 부흥회가 2월 

16,17일 이틀간 진행되었습니다. 이용걸 목사

님의 간증과 말씀이 은혜롭고 값진 시간이었습

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

기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슴 속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부흥회를 마치고 주일에 가

진 셀모임에서 셀목자와 셀식구들과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며 뜨겁고 은혜로운 시간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흥회에서 주신 말씀을 

잘 간직해 올 한 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말

씀의 주제처럼 '변화된 삶'을 누리는 저와 베델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최정이 집사

이번 부흥회 첫날인 금요일 저녁에 제가 속한 목

장이 찬송을 해서 별 기대없이 참석하게 되었습

니다. 그런데 금요일 저녁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데 너무나 커다란 감동과 재미가 있었습니다. 집

에 돌아와서 말씀하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떠

올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떠올라 설교 메세

지를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믿고 기도

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적과 같은 생생한 간증들

을 들으니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동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신학교에 다니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산에 올라가 간절한 기도를 며칠동안 밤새워 하

셨지만 응답이 없다고 낙심했는데, 실은 기도하

던 그 때에 목사님 친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

셔서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렇게 학비를 해결할 

수 있게 하셨다는 간증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렇게 말씀의 감동에 이끌려 토요일 새벽과 저녁 

부흥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주일에는 강사 

목사님께서 1부 2부 3부 예배를 위해 각자 다른 

말씀을 준비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예배를 기다

리는 제가 더 신기했습니다. 결국 저는 주일 모

든 예배까지 다 드리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까

지 듣게 될 말씀을 기대하며 설레었던 적이 있었

던가요, 아! 이것이 부흥회라는 것이구나! 아무

것도 아닌 제게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하게 하

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닫

게 하신 은혜에 감사가 절로 나오는 귀중한 시

간이었습니다. 

엄대석 집사

The upper elementary lock-in/special re-

vival was GREAT! I could feel the teach-

ers worked hard to make all of us feel 

welcomed, safe and have fun. The spe-

cial revival speaker's sermon was fun too. 

Some of the activities included nail paint-

ing, watching the Esther musical movie & 

playing various exciting games. The next 

day, we woke up early for Saturday Hep-

siba morning service. Although most of 

us fell asleep, it felt meaningful being at 

the service. I will definitely do this again 

next time. 

Jenny Choi(4학년)

I loved the Revival/lock-in night. 

Pastor Brian's message was fun to 

listen to. We got to play fun 

games after. Sleeping in at 

church with friends was a 

fun experience. I thank 

God for everything. 

Luke Byun(4학년)

When I first came to revival night, I felt a 

little bit dazed/tired; it was a long week, 

and I mostly came because of my friends 

that were also coming. As we got seated, 

the worship team came up. They were one 

of the best praise teams I've ever heard, 

and what was interesting was that they 

kept switching from English to Korean. I 

especially liked the praise 'Holy Forever'. 

The guest Pastor was really calm and was 

funny to listen to, but his sermons also 

made me reflect on myself. I prayed and 

prayed during that time, and I felt like God 

was really moving through me and others 

that came. After that, my mind was more 

clear and less blurry, and I could SEE God 

through my heart! It helped me go through 

the week easier, and I got forgiveness from 

others I've done wrong to. Overall, this 

experience was great and was a big step 

for my walk with God, and I hope and pray 

we can have those events again! 

Ian Yun(7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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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일 주일, 미국 전역이 슈퍼볼로 들썩였

던 날, 베델교회에는 세상 축제가 아닌 천국 잔

치에 참여하고자 찾아주신 수 많은 분이 계셨

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귀한 손님들의 은혜로운 

찬양 콘서트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미주복음

방송이 주최한 이 콘서트는 '나눔On, 희망On'

을 주제로, 재난과 난민을 위한 자선 활동의 일

환으로 열렸습니다.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던 '은혜', '오직 주의 은혜라', '행복' 등 수많

은 곡을 작곡한 손경민 목사님과 찬양사역자 주

리, 이용화를 포함한 The은혜워십팀은 그들의 

음악적 재능과 깊이 있는 찬양으로 콘서트에 모

인 수 많은 성도를 감동시켰습니다.

베델콰이어와 오케스트라의 오프닝을 시작으

로, 담임목사님의 기도로 본격적으로 문을 연 콘

서트는 손경민 목사님과 The은혜워십팀의 은

혜로우면서로 활기한 찬양들과 간증으로 이어

졌고, 참석한 많은 분들의 열정적인 호응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

히, 이번 콘서트는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아이

티'등 삶의 터전을 잃고 가족을 잃은 수많은 이

재민과 돌보지 못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살리

고 계신 선교사님을 돕기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선교지에 대한 특별 동영상을 시청하며 그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생각

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열린 찬양 

콘서트는 단순한 음악 행사를 넘어서, 참석한 모

든 이들에게 영적 감동과 함께 세상에 대한 사랑

과 희망을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김형직 목사

미국에 와서 처음에는 한국 찬양으로 위로를 받

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영어 찬양이 더 익숙

해졌는데, 우연히 '하나님의 부르심이란'과 '은

혜'라는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치 친정집

에 돌아온 것처럼 마음이 평안해지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마음에 와

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중, '나눔On 희망

On 자선 콘서트'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콘서트

는 저에게 먼저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찬양

을 듣는 내내 꼭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전 튀르키에를 다녀온 저로

서는 재난이 일어난 지역이 나와 상관없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

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계속해서 일으

키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튀르키에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는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많은 사

람, 특히 재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듯이, 이때가 그들에게 더 다가

가야 할 때라는 공감을 했습니다. 콘서트는 끝

났고, 선교여행도 끝났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나가길 기도하겠습니다. 

위우정 집사

나눔On희망On 콘서트 스케치 및 간증 사랑과 희망을 나누기를

저는 이번에 유아세례를 

받게된 오인유 엄마입니

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나갔고, 초

등학교 5학년때 예수님

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

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내 아버지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베델교회는 사랑의 교회 아기학교

에서 만난 인유 친구의 엄마를 통해 소개를 받았

고, 고민 끝에 남편과 함께 베델교회에 정착하기

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교회에 정

착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져, 인유가 

24개월이 될 때까지 유아세례를 받지 못하고 있

었는데,  이번에 교회에서 유아세례를 신청받는

다는 소식을 듣고 인유에게 꼭 세례를 받게 해주

고싶은 마음에 신청하게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후 바로 미국으로 이민을 오고 3년

뒤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인유를 선물로 주

셨는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인유를 맡기셨고, 

한 생명을 키우고 성장시키는 귀한 일을 주심

에 감사한 마음으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

습니다. 지금은 인유가 부모의 신앙으로 세례를 

받지만, 언젠가는 인유의 고백과 믿음으로 하나

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세례

받는 날이 올 것이라 믿으며 기도겠습니다.  

오태환/장해인 성도

우리의 둘째 아이인 설아

를 우리 가족에게 허락하

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

다. 설아는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어주었습니다. 

설아가 태어난 지난 1년 

동안 저희는 큰 기쁨과 

무한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아

이를 동시에 양육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었습니다. 부모로서의 책임감은 무거웠고, 때로

는 절망과 우리의 한계를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

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

로 인해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고, 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되시며 최

고의 상급이 되신 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설아의 유아 세례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부모로

서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은 

다른 것이 아닌 부모의 신앙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설아가 다음 세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기

뻐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지원하는 부모가 되기를 다짐 합니다.  

홍승우/이나리 집사

유아세례 가장 귀한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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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 이충경 목사

사랑/BCA/QTM: 정승락 목사

소망/전도폭발/시니어: 주성필 목사

화평/선교/BAM: 김홍식 목사

신혼부부/찬양/셀: 박경철 목사

Joy/통역/교회학교: 박성권 목사

충성/훈련/평생교육: 조태헌 목사

은혜/예배/온라인/OICOS: 서동민 목사

믿음/이웃사랑: 강솔로몬 목사

새가족/경조/예향: 한순고 전도사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BGC 담임: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일본어 예배/기도: 손용주 목사

예삶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삶채플: 공병주 전도사  

예삶채플: 강수연 전도사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영어중등부: 이사라 전도사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영어고등부: 최소영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유아부: 정티나 전도사

아기학교: 김재은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조주은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김은영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종형, 김종희, 김앤드류(인턴)

디자인: 박선경

웹: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Ⅰ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BAMⅠ서형렬(서정희)	조지아Ⅰ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Ⅰ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Ⅰ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Ⅰ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Ⅰ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Ⅰ허익현(김영중)	몽골Ⅰ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Ⅰ성결(양선)	브라질Ⅰ브레노(에스더)	

	온두라스Ⅰ이동철(이순미)	우간다Ⅰ박민수(이순영)	일본Ⅰ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Ⅰ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Ⅰ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Ⅰ황광인(황영숙)	태국Ⅰ박상선(신영선)

	창의적접근지역Ⅰ길예평(길진명),	이상훈

*선교기관Ⅰ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A,	GP미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특별선교Ⅰ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Ⅰ기독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선교후원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3월)Ⅰ 3/10: ①부-김응진  ②부-정우영 ③부-김언조  ④부-최요셉
  3/17: ①부-김인규   ②부-이선갑 ③부-김재훈  ④부-이유진
  3/24: ①부-김진환   ②부-최문혁 ③부-김종학  ④부-권이현

헵시바 토요새벽 대표기도(3월)Ⅰ 3/9: 김재호 3/16: 김지원 3/23: 김흥순 3/30: 박호성

강단꽃(3월)Ⅰ 3/3: 서은숙, 송석원, 장한이, 최후형   3/10: 이은지   3/17: 윤미경, 한동희   3/24: 남우영, 박봉희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김태원(내과), 간호사-오선희           다음주 | 의사-차계향(한의과), 간호사-김명숙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베델교회를	찾아오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다가오는	토요일에	새가족	여러
분들을	모시고	환영회를	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중순	이후	교회에	등록하시고,	온라인	새가족	교육을	마치신	성도님
들(자녀	포함)을	베델의	가족으로	맞이하는	2024년	첫	환영
회에	초청합니다.	초청장을	받으신	새가족	성도님들은	꼭	참
석하셔서	성도	간의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길	바라며,	
잊지	못할	베델에서의	추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환영회에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진의	사역	소개와	사
역	장로	소개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새가족팀에서	정성과	사
랑을	담아	준비한	음식과	온화한	분위기로	장식한	곳에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저희	새가족팀은	함께	기도하며	섬기
는	동안,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과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
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새가족	여러분을	통해	배우게	되
었습니다.	이제	새가족	여러분이	베델교회의	한	가족으로
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고,	예배를	통해	이민	생활의	공
허함을	믿음으로	채우며,	신앙생활의	참	기쁨을	누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새가족	만찬	이후로는	새가족이	아닌	베
델의	주인으로	아름답고	은혜로운	베델	사역의	동역자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일시: 3월 9일(토) 오후 5시 (오후 4시 20분부터 담임 목사와 사진 촬영)
▶ 장소: 유년부실
▶ 문의: 김근수 장로 (714)292-8182, 한순고 전도사 (714)612-4075

사역광고 새가족 환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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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박은혜	권사
■ 기    자: 김규현	집사,	 김성복	집사,	
	 김혜영	권사,	남우영	집사,	배은섭	집사,	
	 이지애	집사,	정민주	권사,	최			신	권사,	
	 황리나	집사	
■ 사진 기자: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

■ 번  역: Grace	Yi	전도사

■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

■ 헵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

■ 베델 수요예배: 오전	10시,	본당
	 										오후	7시,	온라인

■ 예삶금요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

■ 주일 레위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

■ AWANA(어와나): 

		-	Sparks(유년부)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

		-	Truth&Training(초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

■ 중.고등부: 

		-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집회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집회	오후	7시	30분,	샬롬채플

■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한국학교	각	교실

■ 아기학교: 목요반(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뉴스 편집위원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갈	부탁드립니다.

◆ 선교 작정 헌금(매월 첫째 주일) 오늘 주일은 각 성도님께서 올해에 작
정하신 선교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노란색 헌금봉투를 사용하셔서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 VIP 3차 작정 새생명축제(D-28) 3차 작정은 새생명축제(3월 31일) 부활
주일 당일에 현장으로 오실수 있는 분들을 작정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작정
하셨어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김학남 집사 (408)806-4133

◆ 수요 예배 이번 주부터 김홍식 목사의 'Zero In'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총
알이 과녁을 향해 정확히 날아가려면 초점을 맞추어야 하듯이 초대교회를 바
라보며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현장 예배는 수요일 오전 10시 
본당에서 드려지며 저녁 7시에는 Youtube로 방영됩니다.

◆ OICOS 예배 및 Choir 모집 모든 성도와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함께 모여 신
앙을 이어가는 예배에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OICOS Choir
를 모집 중에 있으니 가족 또는 셀가족 단위로 찬양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장소/특송: 3월 9일(토) 오전 6시, 본당, 충성 목장 
문의: 천승현 집사 (512)947-7291, oicos@bkc.org

◆ 엘리사 목장별 특별 새벽기도회 OICOS 예배 주간에 충성 목장이 담당하
여 기도의 자리, 기도의 일상을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3월 5일(화)-8일(금) 오전 5시 30분, 3월 9일(토) 오전 6시

◆ 새가족 환영회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신 새가족 분들(자녀 포함)을 위한 새
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7면 참고)
일시/장소/문의: 3월 9일(토) 저녁 5시, 유년부실, 김근수 장로 (714)292-8182

◆ 복음명함 픽업 지난번 새생명축제를 위한 블레싱USA 집회 후 신청하신 
복음명함이 도착하였습니다. 오늘 각 예배 후 부스에서 픽업하실 수 있습니
다. 복음명함으로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관계를 맺었던 VIP분들을 3월 31일
에 있을 새생명축제로 초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함 제작비($20)를 미납 하신 분들은 납부를 부탁 드립니다. 

◆ BCA 여름 캠프 "로고스" 안내 베델 클레시컬 아카데미에서 첫 여름캠프
를 진행합니다. 오전/오후 세션으로 나누어 기독교 고전 교육을 바탕으로 언
어, 논리, 음악, 미술, 연극 등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3월 10일부
터 등록을 받으며 오늘 예배 후 코트야드에서 상담 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문의: 6월 24일(월)-7월 19일(금), 정승락 목사 (714)512-1206

◆ 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 청원서 서명 운동 캘리포니아
의 공립학교의 정체성 혼돈으로부터 자녀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세대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며 Faith In Action으
로 함께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서명 목표 70,000) 
서명 자격: ①유권자 등록을 한 미국 시민권자 (Registered to Vote) 
 ②18세 이상(Age of 18 or over) 
 ③캘리포니아 거주자(CA Resident)
온라인 등록 방법: www.tvnext.org/post/howtoregister
날짜/장소: 3월 3일(주일), 코트야드

◆ 교회 버스 운전면허 클라스 오픈 교회 차량사역 봉사로 쓰임받으실 수 있
도록 Commercial 운전 면허 교육을 받으실 7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필기
부터 실기시험에 이르기까지 면허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신청은 각 예배후 
주차 사무실에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교육 일정: 3월 24일(주일)부터 3주간, 오후 12시 30분-1시 30분
문의: 김문경 장로 (949)923-1325

◆ KCC 워싱턴 DC 미션 및 인턴 리더쉽 컨퍼런스 참가자
(2세)와 봉사자(1세) 모집을 야외 카페 앞 부스에서 받고 있
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간/문의: 7월 8일(월)-7월 11일(목), 김건성 장로 (949)690-7697 

◆ 단기선교팀 모집 어린이 사역, 의료사역, 안경사역 등으로 섬기실 분들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Q국(7월 1일-8일) 문의: 이석희 장로 (949)697-7606
베트남(4월 14일-22일) 문의: 오세영 장로 (949)892-9929

◆ 예삶 새가족 환영회 예삶의 새가족들이 신앙 안에서 잘 정착하여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 3월 10일(주일) 오후 5시, 유년부실
문의: 강수연 전도사 (650)704-4447

◆ 기도해 주세요 
이민교회 120주년 역사 비전 탐방이 3월 4일(월)부터 7일(목)까지 있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故 김강혁 집사님(김정해 권사의 남편)께서 2월 26일(월) 하나님의 부르심
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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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 to Life1. Through QTIN, we continue our self-reflection and daily devotion on the Gospel of John again 
 following the Book of Job. Let us ponder and discuss the commonalities that can be drawn 
 between the two books.

2.  The sisters of Lazarus encountered the insurmountable wall of a family's 'death' (verses 3-4, refer to 
 John 11:17, 21). What formidable walls of trial are we currently facing, and how are we responding to 
 this reality?

3. Let us study the word 'glory' as defined in the biblical original languages.

	 a.	New	Testament	(δόξα):

 b. Old Testament (ֹבּוֹד� :(כָּ

4. What symptoms manifest due to 'spiritual corpulence'?

 a. The Rejection of Eli’s Household (refer to 1 Samuel 2:29-30, 4:18, 21-22)

 b. The disciples' unbelief (verses 8, 12, 16)

 c. Those who rush against God (refer to Job 15:25-27; 21:14-15)

5. Let us diagnose the reasons for our failure to adhere to spiritual diets.

6. How do we avoid falling into 'spiritual obesity'? (refer to Matthew 4:2,4,8-10, Phil 2:5-11)

7. Believing in the 'glory' that we will soon behold through Christ, which is merely ‘two miles’ away, 
 let us share and reflect upon the trials and temptations we must endure with patience today.

<Song in Response: Until the world have seen

Apply to Life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Solomon Kang

Reasons Why Our Diets Fail John 11:1-16


